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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SSUES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를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지표 

(장진규)1

Ⅰ. 서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식의 진보 등은 점진적으로 지식 기반화 되어 가는 경제 및 사회의 동태적 구
조 속에서 과학기술, 좀 더 일반적으로는 기술혁신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전통적인 국민계정의 틀은 경제현상이 지금 보다는 덜 복잡하던 시기에 고안된 것으로 지식이나 기술변화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도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국민계정의 틀 안에서는 경제성장, 생산성 및 고용 등의 추세를 합
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 성장에 대한 연구개발의 기여도, 컴퓨터 및 정보 네트워크이 경제적 
효과, 암묵적 학습(tacit learning)의 역할,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경제적 상호작용 등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등과 관련 있는 현재의 지식지표
(knowledge indicator)들의 개선 및 확장 그리고 새로운 합성지표 개발 등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하
며, 특히 서비스부문에 있어 연구개발 및 혁신의 역할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에서의 기술변화의 속도 및 방향, 생산성 및 고용에 대한 기술변화의 영향, 다양한 형태
의 기초 및 응용·개발연구의 사적 및 사회적 가치 등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새로운 과학기술지표의 개발 분야 

1. 기술변화의 측정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변화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이고 과거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변해 왔는가? 기술의 변화와 생산성
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활동의 성과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나 기술이란 다양
한 이질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측정이 쉽지는 않다. 

전통적으로 위의 의문들은 총요소생산성(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으로 지칭되는 기술변화의 넓은 개념
을 이용하여 해답을 찾아왔다. TFP란 산출증가와 투입요소들의 증가의 가중합의 차이로 정의 된다. TFP는 어떠한 
집계수준에서도 계산이 가능하여 기업수준, 산업수준 나아가 국가수준에서의 기술의 성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TFP 개념이 나름대로 가치는 있지만 기술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TFP의 변화란 
기술변화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제도의 변화, 투입과 산출요소의 측정오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하고 있
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TFP란 의미 있는 지표이기는 하나 기술변호와 TFP를 동일시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제품의 질적인 변화를 감안하는 헤도닉(hedonic)가격지수의 이용은 TFP
와 기술변화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게 한다. 

또 하나의 전통적인 방법은 연구개발비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연구개발활동의 
산출인 지식스톡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나 연구개발비는 단지 투입요소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물적자본스
톡 변화의 좋은 지표로 물적자본투자 자료가 이용되는 것에 비추어 큰 문제는 아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1993년에 
EC의 국민계정체계 수정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논쟁에서 제기되었듯이 연구생산성이 시간 및 국가에 따라 큰 차이
가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연구개발이란 중심적이 활동이기는 하나 다양한 혁신활동 중의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6-M07-011.HTM (1 / 7)2006-05-12 오후 2:41:54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23%EC%A3%BC%EC%84%9D1)


과학기술정책동향Vol.6 No.7 (통권 제88호 1996.7)011

대체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지식성장의 대리변수로써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여러 계량경제학적
분석에 볼 수 있듯이 연구개발비와 기업의 성과간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존재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이상적인 해답은 혁신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일 수 있다. 어떤 자산의 가치는 미래의 예상수익
의 흐름의 현재가치로 정의된다. 이러한 방식의 계산은 재무이론을 적용하여 기업에서 종종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이 연구의 각 진행단계마다 예상비용과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것인
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옵션 가격책정의 틀(option pricing framework)안에서 고찰된다. 이때 연구개
발 경상비가 옵션 가격이 되는 것이다. 혁신이 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기여도를 측정하는데는 연구개발의 수행과 이로
부터 수익을 얻게되는 시점간의 시차로부터 마케팅이나 판매 등의 단계와 비교하여 연구개발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주식시장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혁신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혁신의 기여도 측정의 방법을 개발하려
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및 여러 회계법인 등에서 이러한 
측정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참고로 1993년 B.Hall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개발비와 기업의 주식가
격간에는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은 혁신의 사적 가치(private value)만으로 측정하는데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측정하는 것은 
단순히 사적 가치들의 합계를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혁신활동의 근본적인 특성은 그것이 외부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다. 슘페터의 전통에 근거하는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은 지식의 확산에 따른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창조
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의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모두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초연구와 같이 연구
의 결과가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미래의 혁신활동에 이용되는 지식을 창출하
는, 사적 가치는 낮지만 사회적 가치는 높은 활동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의 출시 등
과 같이 즉각적이 시장석권을 통한 사적 가치는 높지만 사회적 가치는 낮은 활동도 있다. 

혁신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 다시 말해 지식의 가치와 성장을 평가하는 것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
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는 하지만 특허자료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 계량경제학적 방법론 등을 이용하여 특허자료를 가공함으로써 기술변화
의 속도와 방향을 반영하는 지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특허인용자료를 이용하여 혁신의 사회적 가치 내지는 기술진
보에의 기여정도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허자료와 같은 비슷한 한계는 있지만 논문이나 논문인용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구의 발전정도를 평가할 수도 있다. 둘째, 노우하우, 라이센스, 특허 등과 같은 기술적 지식
에 대한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들 기술지식의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혁신의 가치를 평
가할 수 있다. 이 때 이들 기술지식의 가격과 질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술지식이 거래되는 시장의 제도적 특
성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한다. 셋째, 무형자산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가격에 대한 체계적 
이용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품의 품질변화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헤도닉(hedonic)
가격지수에 대한 이용을 컴퓨터 산업 뿐 아니라 제약산업 등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인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혁신조사(innovation survey)에서 혁신제품의 매출비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여타 정보와 결합해서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변화 속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적 자본(human capital) 

노동력의 질이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도 숙련된 노동인력이 연구개발이나 기술혁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숙련의 수준이 기술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이론에서는 숙련의 정도를 인적자본 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이나 learning by doing, learning by interacting 등과 같이 개인 및 사회의 효용을 높여 주는 투자를 통하

여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인적자본을 평가하는 것은 기술자본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데 이는 사람의 수 및 사람에게 투자된 비용의 액 등과 같이 명확히 도출할 수 있는 회계단위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통계는 국가별 연구개발조사(R&D survey)등을 통하여 이미 작성되고 
있는데 OECD는 직업별, 자격별로 분류된 연구개발인력의 수를 상근상당(full time equivalent)개념을 이용하여 나
라별로 수집하고 있다. 좀 더 광의의 인적자본에 대한 개념은 OECD와 EUROSTAT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측정문제를 다룬" Canberra Manual"에 잘 소개되어 있다. 현재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자료는 나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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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구득 가능하고, 현재 OECD 와 EUROSTAT가 공동으로 분류방법의 국가별 차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현재 OECD와 EUROSTAT에 의해 공통의 분류방법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스톡
(stock)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향후 플로(flow)자료에 대한 수집도 계획하고 있다. 

인적자본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투입과 산출측면에서 수행될 수 있다. 투입측면의 접근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
구개발비의 측정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훈련에 지출한 금액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한계는 연구개발의 경

우와 같이 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산출측면에서의 접근
은 쉽지는 않지만 투입측면의 접근보다는 유망하다. 즉, 인적자본 내지는 인적자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동시장에
서 거래가 됨으로 노동가격이 인적자본의 한계생산성 내지는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임
금수준이 인적자본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에도 단점은 있다. 예를 들
면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인적인 소득과 생산에의 유효기여도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통계에 잡히는 
공식적인 임금은 개인의 총 소득의 일부이고 강의나 컨설팅 활동 등을 통하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타 소득을 얻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소득, 노동비용 등과 같은 자료는 노동인력의 수와 더불어 가치 
있는 자료이다. 

3. 지식 및 기술의 확산 

신성장이론에 의하면 새로운 발견을 과거의 발견을 기초로 하여 숙련된 노동력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기존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으로써의 지식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성장이론은 긍정적인 외부효과 
창출의 기본이 되는 무형의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을 순환시키는 것은 지식스톡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연구자들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식은 수많은 정치적, 제도적, 문화적 장애물들로 인하여 
국가라는 경계 내에서 더 많은 유통경로를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과 지식유통경로 등이 모여 국
가혁신체제를 구성하게 된다. 국가혁신체제의 개념은 교육제도, 기업경영, 노동시장제도 등과 같이 국가라는 경계 내
에서의 혁신활동의 수준과 방향에 기여하는 국가 특수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식의 순환을 다양한 유통경로가 파악된 뒤에야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노동인력을 지식전달의 중요한 매체인 바,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인력의 분야별 이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지식은 중간재 및 자본재에 체화되
어 순환되기도 하는데 이에 관한 통계는 각국의 투입-산출표에 잘 정리되어 있다. 특허자료는 비체화지식의 순환을 
파악할 수 있는 원천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의 생산자와 상용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
입-산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특정 특허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특허들의 인용 상황을 파악하
는 것이다. 

특허자료는 기업과 다른 기업과 다른 조직간의 미시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는 각 특허의 발명자, 소유자, 관계되는 조직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러 기업에 의한 특허의 공
동소유에 관한 자료는 기업간의 정보의 흐름에 관한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간의 
지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관한 정보는 MERIT D/B에 수록되어 있는 바, 이 D/B에는 약 7000여 
건에 달하는 공동연구협약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정보의 원천에 대한 정성적 자료가 CIS
(community innovation survey)를 통하여 수집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자료 이외에도 아직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지식흐름에 관한 풍부한 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자
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러한 자료가 공통의 틀 속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여 지식순환의 강도, 유통
경로 등 지식의 순환에 관한 국별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자료를 기업의 투자 및 성과자료와 연결
시킴으로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통찰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업차원에서의 기술혁신 

기업은 기술혁신의 수행자 및 수용자로써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래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
화, 공기업의 민영화 및 국방 R&D의 감소 등은 혁신에 있어 기업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혁
신활동에 대한 좀더 상세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산업조직론에서는 기업차원에서 여러 자산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
하고 있는 바, 한 기업의 혁신활동은 한가지 특성이 아니라 노동인력, 조직, 기계, 장비, 기업전략 등 장기적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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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된다. 

현재 각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혁신조사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혁신기업들을 파악하고 이들 혁신기업이 혁신활동
을 하는 이유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나아가 혁신조사의 자료를 노동, 투자 등과 같은 기타 
자료와 연결시킬 경우 혁신기업들의 특성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소규모의 신생 혁신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공식통계는 정보수집비용 및 이들 기업의 통계작성 부담 등의 이유로 아직 
수집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히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이들 기업들의 역할은 지대하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통계를 작
성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조직혁신이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및 신기술의 채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조직혁신과 기술혁신간의 연관관계는 있
을지라도 조직혁신과 기술혁신을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OECD에서는 기술혁신에 관한 국제적 표준 지침서인Oslo Manual에 조직혁신에 관한 특별 부록을 추가할 예정이며 
OECD의 조정하에 많은 OECD회원국에서는 조직혁신을 조사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혁신비용 측정은 또 하나의 어려운 분야이다. 이는 벤쳐자본, 금융시장 등 혁신을 위한 자금의 원천에 대한 종
합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특히 소규모 혁신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자금상의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Nasdaq과 같이 혁신기업과 특별히 관계 있는 금융시장의 개발 등은 새로운 연구과제이
다. 

제품시장구조도 혁신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시장의 집중도의 증대경향은 규모
의 경제, 혁신의 수익 전유성 등 긍정적인 효과와 경쟁력의 저하, 가격상승 등 부정적인 효과간의 균형문제를 일으키
고 있다. 따라서 시장구조에 대한 좀 더 많은 통계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시장구조와 혁신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좀 더 많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5.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이 진보와 확산은 지식기반경제의 중심적 특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기업의 유·무형투자 

및 노동인력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정보통신기술과 관계가 있는지, 특정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기능은 무엇
이며 어떤 일들이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으로 인하여 대체되는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목적은 무엇이고 기업들이 정보
통신기술을 채용하는데 있어 애로요인은 무엇인지,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한 하부구조는 무
엇인지 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기기의 스톡 및 플로우에 대한 추정치가 미국에서 계산된 적이 있고 일본, 캐나
다, 미국 등에서 전보통신장비에 관하 조사가 수행되기도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투자에 관한 통계조사 
및 첨단정보통신장비의 이용에 관하 조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 개발자 및 정보통신 관련 컨설
팅 회사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의 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적 자료 등의 중요성 및 자료의 
질에 대한 평가는 향후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6. 서비스산업의 혁신활동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있어 총 고용자 수의 60% 이상이 서비스산업에서 일하고 있고 이 비율은 점차 더 증가하
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종류는 다양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이 기술혁신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
이 있는가 하면 금융산업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채택하기만 하는 산업들도 있다. 서비스산업 팽창의 이유 중
에 일부는 이전에는 제조업 내부에서 수행되던 여러 기능들이 외부화(externalize)되어 가는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연구개발도 기업 외부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연구개발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그러나 기술혁신 부문을 포함하여 서비스산업을 대항으로 한 통계의 질은 제조업의 그것에 비해 턱없이 낮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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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서비스산업의 생산 및 생산성에 관한 통계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연구개발서비스 산업 등과 같은 전통적인 혁신활동수행 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산업들
에 있어서는 혁신활동과 관련한 많은 개념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서비스산업의 혁신활동이 많은 경우에 
있어 제조업의 혁신활동과는 성격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
할 만한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어 향후 소규모의 조사나 case study 등의 실험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서비
스분야의 다양한 혁신의 형태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현재 각국의 연구개발조사에서 서비스산업이 많이 포
함되고 있으며 OECD는 혁신조사의 방법론인 Oslo Manual에 서비스산업의 혁신문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7. 세계화(Globalization) 

현재의 세계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국제적인 경쟁과 협력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
이 기술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P. Krugman 등에 의한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은 
각국의 무역패턴과 동태적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식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의 국제적 순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따르는데 이들 경로는 특허, 라이센스, 연구개발활동의 국제화, 숙련노동인력의 이동, 체화 
및 비체화 기술의 국제거래 등과 관련된 지표를 이용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연구개발의 경우 세계화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연구개발센터의 외국이전, 외국연구개발센터의 인
수, 외국으로부터의 연구개발자금 차입, 외국기업과의 협동연구 및 joint venture 협정, 연구개발수행을 위한 외국기
업과의 전략적 동맹 등에 관한 통계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나아가 외국계열회사의 자국내에서의 연구개발활동 및 긍
정적 외부성의 자국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측정할 수도 있다. 

체화기술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주요지표로는 국산 혹은 수입중간재 및 자본재의 산업간 흐름, 첨단기술제품의 국제
간 흐름, 제품의 기술집약도에 따른 외국계열회사의 거래실적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많은 제품 가운데는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다국적 기업의 계열회사간의 거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비체화 기술의 흐름
은 기술수출입액 등으로 포착할 수 있는데 특히 국내외에 있는 모기업과 계열기업간의 기술수출입 통계는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8. 정부정책 

각국 정부는 예산제약에 직면하여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통계 및 지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부문 의사결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추정한 
자료의 제공을 통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benchmarking을 가능하게 해주는 국제비교자료의 제
공을 통한 것이다. 

정책분야에서의 국제비교는 쉽지 않은데 이는 정책의 양상이 국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국의 정책양상
은 그 나라의 일반적 제도엔 강하게 내포되어 있고 나라의 전통 및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는 기초연구의 수행에 있어 대학의 역할이 약하여 이를 특정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나라에
서는 대학의 역할이 강한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학기술활동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설계 및 효율성은 다양한 국가 정
책의 광범위한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의 효과는 그 나라의 
일반적인 재정정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는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어는 경우는 기초연구나 국방, 보건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수
행하기도 한다. 정부 연구개발비에 관한 통계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어느 정도 잘 정리되어 있다. 

기초연구의 성과를 측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문헌분석(bibliometrics)을 이용하는 것이다. 문헌분석은 주로 SCI
(science citation index)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 및 논문인용 상황을 분석하는 바, 기술적 활동보다는 과학적 활동
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헌분석에 대한 비판은 특허분석에 대한 비판가 유사한데 지적발견과 논문발
표 사이에 일률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SCI에 수록된 자료는 모두 영어논문이라는 언
어상의 편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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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소로부터 기업으로의 지식의 이전은 공공연구소와 기업간의 공동연구계약, 연구인력의 이동, 특허공동출원 
등과 같은 지식순환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공공연구소에서 수행된 기초연구의 결과
가 기업으로 이전되어 상업화가 가능한 혁신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변
형과정상의 시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며 관련된 비용/편익자료를 이용하여 수익률 계산도 가능할 것이다. 

기초연구의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산업연구개발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다. 기초연구결과가 산업에서 이용되
는 데에는 수십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을 알려져 있는데 1990년 Adams의 연구에 의하면 기초연구결과가 산업의 생
산성을 높이는데 30년의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공공연구소의 연구프로젝트의 목적은 많은 경우에 
있어 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금전적 틀 안에서 설명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식의 확산 및 혁신정책의 목적은 직간접적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기업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정책
의 정당성은 시장원리에 맡겨 둘 경우 규모의 경제나 정보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미국의 Advanced Manufacturing Program과 같은 프로그램, 프랑스의 ANVAR와 같은 정부기
구, 연구개발 세제우대 등과 같은 정책수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정책평가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이
나 정부기구를 통한 정부의 노력과 비용 지출액의 추정치를 얻는 것인데 다양한 메카니즘이 사용되기 때문에 쉬운 작
업은 아니다.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들의 수행규칙 및 수단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작업으로 비용/편익분석 등이 수행되어야한다. 비용/편익분석의 첫 번째 접근으로 기업차
원의 panel자료를 이용하여 미시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활동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일인데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활동은 현실적으로 관찰 불가능
하기 때문에 풍부한 자료의 이용과 방대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동원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할 수 있다. 

기준설정이나 지적재산권 체계 정비와 같은 정부규제정책도 기업혁신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혁신으로부터
의 수익의 전유성, 사회적 수익률 등에 대한 특허법률의 영향은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분석되고 있는 내
용 중의 하나이다. 나아가 YALE survey와 같은 조사작업은 기업들이 특허 행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
다. 이러한 조사작업을 통하여 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기업비밀 형태로 신기술을 이용하는 형태를 제한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기업비밀 형태로 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지식의 확산을 저해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는 커다란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맺는말 

기술혁신과 신기술의 확산이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과정과 혁신의 경제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아직도 이해의 폭이 넓지 못한 것도 사
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혁신과정에 관한 좀 더 훌륭한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특히 혁신을 과학적 연구에서 공학적 개발 및 상업화로 진전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선형모형의 영향
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근래 들어 혁신에는 마케팅, 설계 및 공학적 작업등의 다양한 활동들의 상호관계 및 
feedback이 개입됨을 강조하는 혁신의 상호작용모형이 각광을 받으면서 혁신에 관한 선형모형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혁신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은 응용분석과 관련하여 기존통계자료의 적절성에 관한 의문점들을 던지고 
있다. 연구개발통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존 과학기술관련 통계지표는 혁신의 선형모형에 좀 더 적합한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 통계지표를 이용하는 경우 혁신과 기술진보에 대한 보다 세밀한 통찰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
한 시스템적 분석을 통해 제기되는 의문점들을 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지식의 창출과 획득에 관계되는 동태
적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지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최근 OECD에서는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새로운 지표개발의 장기적인 틀을 마련할 목적으
로 국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워크샵은 Romer, Grossman, Helpman and Lipsey등에 의해 개발된 신성장
이론에 근거하여 지식의 생산 및 확산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새로운 지표개발과 systemtheortic 접근법에 근거한 일
국의 혁신체제 (innovation system)의 확산력(distribution power), 인적자본, 세계화, 서비스산업 및 정부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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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지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가온 우리나라의 OECD가입을 계기로 OECD의 새로운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개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국
내에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과학기술지표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풍부한 OECD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분
석을 통하여 보다 수준 높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주석1) 연구자원분석팀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Tel: 02-25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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